
1 9 6 7년 6월의 국회의원 선거
에 남의襤衣로 출마해 해학거
리나 되면서 수난을 겪은 뒤
권애라가 무엇을 하였는지는
잘 알려진 게 없다. 다만 3ㆍ1
여성동지회라는단체에서 주로
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. 3ㆍ
1여성동지회는 그리 알려진 사
회단체가 아니고 또한 유력한
규모로서 정부나 사회의 지원
을 많이 받아 활발히 움직인
그러한 단체도 아니었던 것같
다. 이 단체는 1 9 6 7년에 창립
된 것으로 보이는데‘3ㆍ1여
성’이라는 소책자형 간행물을
한두해에 한 번씩 발간하였고
1 9 9 7년에 그 창립 3 0주년기념
특집호로서 제1 6호를 발간한
것이 있다. 이 1 6호는‘광복
5 0주년기념 특집’으로서‘남북
ㆍ해외여성독립운동가 연석회
의’를 싣고 있고 거기에 또
‘여성 독립운동가 후손의 증
언’이라 해서‘민족항쟁의 비

밀감옥과 장춘형무소長春刑務
所’라는 제목의 권애라와 김봉
년 모자의 수난 기록을 김봉년
의 회고기로 싣고 있는데 필자
김봉년이‘3ㆍ1여성동지회 고
문ㆍ광복회원’으로 소개되고
있다. 1997년 당시 김봉년이
광복회원으로 있었던 것은 독
립운동가 권애라의 아들이기
때문이었을 것이다. 그 부친
김시현이 독립운동가로 치면
일제하에서 생애의 반을 옥에
서 보낼만큼 혁혁하여 그를 능
가할 인물이 적지만 이승만 대
통령 저격 미수사건의 주범으
로서 국법상 모든 서훈 대상에
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유족도
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
기 때문이다. 김봉년 자신이
또한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
동을 하고 옥고를 치르며 구사
일생으로 생환한 바 있었지만
공적 기록으로 이것이 증명되
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받

는 바였고, 그것은 권애라 자
신도 마찬가지여서 평생에 독
립투쟁을 한 것 거개를 인정받
지 못하고 겨우 3ㆍ1운동 당시
6월 실형에 9월 복역한 기록만
을 인정받아 유공자가 된 바였
다. 그런데 이 3ㆍ1여성동지회
에 권애라의 아들 김봉년이 고
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모
친이 3ㆍ1운동 당시 옥고를 치
르며 독립투쟁을 하였던 때문
이었겠지만, 아마도 권애라가
이 단체가 창립된 1 9 6 7년부터
그 초창기에 그 회원으로서 상
당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일 것
이다.
3ㆍ1여성동지회에 가담한 이

후 권애라가 대외적인 일종의
사회운동을 벌인 것은‘재일교
포 무기수無期囚 김희로金嬉
老’의 구명운동이었다. 이를
위해 권애라는‘1 0 0만인 서명’
을 몸소 받기 위해 한동안 동
분서주하고 직접 서울의 광화
문 네거리 같은 곳에 간이 책
상을 내다 놓고 앉아 시민 통
행자의 서명을 받는 일 등에
몰두하였다.
‘김희로 사건’이란 일본에서
태어나 자란 교포 2세 김희로
가 1 9 6 8년 2월 2 0일에 일본 시
즈오까현靜岡縣에서일본 폭력
조직의 야쿠자役者 2인이 사사
로운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
김희로에게‘조센징朝鮮人, 더
러운 돼지새끼’라고 욕설을 퍼
붓는 데 격분하여 장총으로 이
들을 사살한 사건이었다. 김희
로는 범행후 인근 후지미야富
士宮 온천여관으로 이동해 주
인과 가족 및 투숙객 1 8인을
인질로 잡고 8 8시간, 3일 하고
도 1 6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
였다. 이 인질극은 실황이 티
뷔와 라디오를 통해 일본 전역
에 생중계되어 그 파장이 매우

컸다. 이 사건의 동기가 사사
로운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
우발한 것이었지만 기실은 한
국인을 멸시하는 일본인 일반
에 대한 민족감정의 폭발이었
고 많은 한국인이 김희로의 그
러한 범행을‘의거’처럼 생각
하고 그를 영웅시하는 것이 당
연시되는 분위기였다. 김희로
의 이 사건은 2 4년 뒤인 1 9 9 2
년에‘김의 전쟁’이라는 이름
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
다. 당시 4 1세이던 김희로는
밤 1 2시에 다이너마이트와 장
총을 들고 후지미야온천여관에
침입했는데 그 여관 주인 모치
즈키 에이코望月英子는 뒤에
김희로가‘살인범이었지만 우
리 식구에게 피해를 안 끼쳤
다. 아이 셋에게는 미안하다면
서 2 0 0 0엔씩 용돈도 주었다.
계단을 내려오면서 죽어버리겠
다고 하여 내가 밖에 나가서
하라고 말하니까 격분을 누르
기도 했다. 검거되기 직전에는
여관비라며 차고 있던 손목시
계를 풀어주기도 하였다’고 회
고했고 이같은 여관 여주인의
호의적인 증언으로 김희로는
재판에서 사형을 면하고 무기
징역을 받게 되었다. 김희로는
또 그 어머니에게 효성스러운
것으로 알려졌다. 그 어머니

박득숙朴得淑이 1 9 9 8년 8월 9 1
세로 사망했는데 3 0년째 옥중
에 있던 김희로가 모친 사망
하루 전 면회온 가족에게‘혹
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? 어
젯밤 꿈에 어머니가 오셔서 희
로야, 나는 간다고 하셨다’고
했고 그 사망소식을 듣자 자결
할 생각도 했다가‘하지만 나
에 대한 어머니의 바람을 생각
하고 남은 생을 어머니의 뜻대
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
았다’고 술회하였다고 한다.
1 9 9 8년 1 0월 1 9일에 부산의 거
제동 자비사慈悲寺에서박삼중
朴三中 주지가 그 모친의 4 9재
를 지내주게 되자 김희로는 옥
중에서 편지를 보내‘어머니는
내 인생의 나침반이었고 나는
어머니 덕분에 오늘까지 생명
을 이어왔다. 조국 동포의 따
뜻한 배려로 4 9재가 열린다는
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고맙고
기쁜지 모르겠다. 70이 넘은
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
수 있을지 자신이 없지만 지금
까지의 인생 경험을 살려 미약
하나마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
을 다하고 싶다. 내 자신의 존
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말
이다’하는 요지를 말한 것이
신문에 보도되었다.

1 12 0 0 9년 1 2월 1일 화요일 제130호

가 짝한다 할 것인가.
태세太歲 기축己丑 세차歲次

2 0 0 9년 6월일 방후예傍後裔 소
설가小說家 오훈五焄 광욱光旭
삼가 지음
2 0대손 경영인經營人 영렬永

烈 삼가 쓰고 전서篆書함
장방長房 사직서령종중社稷

署令宗中 삼가 세움

신도비문이 봉독된 다음에는
권혁승權赫昇 추밀공종회장의
축사, 전 기로회장 권영익權寧
翼 근기요산회장의 격려사와
권진택權晋澤 종회장의 인사말
을 겸한 경과보고로 이어졌다.
권혁승 추밀공종회장은 축사에
서‘화산부원군의 위토산지에

추밀공ㆍ충헌공 양대의 단소를
모시도록 부지를 헌성한 화산
부원군 후손과 종회에 평소 깊
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
다’하였고 권역익 요산회장은
격려사에서 화산부원군의 업적
을 기려 소개하고 신도비를 수
립하는 큰 사업을 성사시킨 화
산부원군의 종회 및 유사들의
노력을 크게 치하하였다.
끝으로 권정안 총무가 이번

묘역 치수 및 신도비 건립 사
업에 재정 헌성을 한 내역과
이날 제막식 행사에 축하 화환
을 보내온 산하 종중과 후손
명단을 발표하였다. 재정헌성
은 정읍의 서령공종중에서 모
금액 2천7백만원을, 양주시 은
현의 목사공종중에서 5백만원
을, 화천기공의 화산부원군 2 0

대손 권영렬權永烈 회장이 1천
3백만원을 헌납하였고 축하화
환은 서울 구로구 궁동의 충정
공忠貞公 종손 권중호權重鎬ㆍ
양주시 덕정동의 덕정종친회德
亭宗親會ㆍ전북 정읍의 서령공
계 통덕랑공 후손일동ㆍ전북
장수의 칠봉공종중 일동ㆍ경기
광주의 지사공계 감찰공종중ㆍ
감찰공종중 권찬옥ㆍ김포 하성
의 남강공종중 일동ㆍ고양시
일산의 주부공종중ㆍ양주시 은
현의 목사공종중ㆍ정읍 서령공
계 경력공 후손일동ㆍ화천기공
회장 권영렬ㆍ장수 칠봉공종중
권정희ㆍ경기 광주 지사공종중
ㆍ연천 백석의 지신공종중 권
혜택씨 등이 보내온 것으로 발
표되었다.

<사진ㆍ글 權在琮>

1 1면으로 계속

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【2 4】
부활을 꿈꾸며 쓰러지다

▲ 불광동 독박골 시절 만년의 권애라

권영성權寧
星 서울대
명예교수가
1 0월 6일 9
시 4 0분 서
울 강남성

모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
했다. 향년 7 5세. 한국 헌법
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고인
은 추밀공파 양촌陽村 문충
공文忠公(휘 근近)의 3자인
제간공齊簡公(휘 규み)계로
1 9 3 4년 7월 7일 경남 함양군
에서 나서 서울대 법과대 동
대학원졸로 1 9 6 2년에 영남
대 법정대 전임강사, 조교
수, 부교수를 거쳐 1 9 7 0년대
부터 1 9 7 4년까지 독일 괴팅
겐대 법대에서 헌법학을 연
구 법학박사가 되었으며
1 9 7 5년 중앙대 법대 교수에
이어 1 9 7 7년에 서울대 법대
교수가 되고 1 9 8 1년 한국방
송통신대 교무처장 1 9 9 1년
서울대법학연구소장 1 9 9 2년
한국공법학 회장 헌법재판
소자문위원 1 9 9 5년 한국 신
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 교
원총연합회 교수겸 한림대
석좌교수를 역임했다. 헌법
학원론, 헌법학개론, 헌법요
론, 비교헌법학, 미국형 대
통령제, 비교정부론, 헌법학
연습, 한국적 헌법문화등 다
수의 저서와 헌법국가와 헌
법 등의 역서가 있다. 유족
은 미망인 고려대 교수 정옥

분鄭玉粉, 사자는 현대인터
내셔널 코퍼레이션 대표 오
한五翰, 딸은 희경禧卿, 유
미惟渼 사위는 우리은행 부
부장 이문석李文碩 N T리서
치 대표 김경환이다.

주 은 疇 隱
권오범權五
範 옹 이
2 0 0 9년 1 0월
26일 오후
7시 30분

서울 양천구 신정6동 자택
에서 향년 8 5세로 별세하여
목동 이화대학부속병원에
설빈設殯하고 1 0월 2 8일 1 1
시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
평리 선영하에 안장되었습
니다. 주은옹은 1 9 2 5년 2월
1 8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
석리에서 출생하여 전북의
무주군 농협 전무, 금왕농협
조합장 등을 지내고 음성군
애국열사ㆍ금왕읍지를 저술
했으며 문충공종회文忠公宗
會 부회장으로서 문경공지
재선생사적文景公止齋先生
史蹟ㆍ국재공실기菊齋公實
紀 등을 편술하였습니다. 유
족은 미망인 경주慶州 김기
련金基蓮, 아들 혁선赫瑄ㆍ
혁교赫ⓦ, 딸 혁례赫禮ㆍ혁
인赫仁ㆍ혁채赫采, 자부 인
천仁川 채신순蔡申順ㆍ안산
安山 김영숙金英淑, 사위 광
산光山 김용옥金容玉ㆍ경주
慶州 최배우崔培祐ㆍ경주慶
州 이상호李相豪에 손자 순
모純模ㆍ순명純�ㆍ순표純
杓, 손녀 진희�熙ㆍ은희恩
熙입니다.


